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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유입관리강화 위한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 지속

◇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조치 유지, 다만, 격리기간 10일→ 7일로 단축

◇ 전 세계적인 우세종화에 따라 남아공 등 11개국 방역조치 해제

◇ 기발표된 추가조치는 지속 시행

□ 중앙방역대책본부(본부장 정은경 청장)는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됨에 

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추어 제8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

회의(‘22.1.27.)와 제7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(‘22.1.28.)를 통해 

해외유입관리강화 방안(2.4~)을 마련하였다.

○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12월 1주 206명 대비 1월 3주 2,179명으로 

10배 이상 급증하였고, 확진율이 5.2%임을 감안할 때 해외유입 

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.

○ 12월 1주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도 감소하였으나, 최근 국제행사 참석 

등의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, 해외 유행상황 

악화로 전체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.

□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입국자 차단 중심에서 해외입국자 

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전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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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계속 실시하고 2월 4일 0시 

입국자부터 국내 확진자의 밀집접촉자 격리기간 변경에 연동하여 해외 

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.

○ 또한,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

방역조치 실시의 효과가 낮아져, 남아공 등 11개국* 방역조치**를 

해제한다.

* 나미비아, 남아공, 모잠비크, 레소토, 말라위, 보츠와나, 에스와티니, 짐바브웨,

나이지리아, 가나, 잠비아

** 남아공 등 11개국 發 단기체류외국인 입국금지 해제, 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

자가격리 전환, PCR 검사 실시(4회→3회), 에티오피아 發 직항편 재개,

아프리카 發 입국자 1일차 시설검사 해제

□ 해외유입 관리강화를 위해 기발표된 추가조치는 지속 시행하기로 하였다.

○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할 

것이며,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

14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였다.

○ 또한,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, 5일차에 

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, 귀국 후 

3일간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.

○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하여 

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,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

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.

□ 향후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

관리강화조치들을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.


